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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J지역 
3개교 간호대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 그리고 자기조절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감성지능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
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는 것과 학
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학업참여, 감성지능과 자기조절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주제어 :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 자기조절,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resilience, find whether 
self-regulation would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gage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7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J province and 
were analyzed with a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f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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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al model between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and 
self-regulation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goo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predicted appropriately. Second,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path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Third, self-regulation 
had moderating effect on learning engagement affecting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verified, and in order to improve academic resilience, a strategy that considers the 
subjects'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Keywords :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Self Regulation, 
Nursing Student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인구구조의 변화, 대상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요구,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
과 발전하는 의료신기술 등으로 인해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교육과정 중에 학습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높은 압박감
을 경험하고 있다[1].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인간생
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과중한 학습량, 간호술
기 습득, 병원 및 지역사회 기관 등 낮선 환경에
서의 실습에 대한 부담감 등이 학업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제시된다[1].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학
업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조절하지 못한
다면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무능감, 학업과정 
중도포기 등의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
날 수 있어[1],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극복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은 
학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
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
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요인을 의미한다[2]. 학
업적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
드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하기에 학업 관련 특성
으로 학업탄력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
를 가지고 흥미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학업적 그릿(Academic grit) 뿐만 아니라, 학업상
황에서 실패 결과에 대해 유연하고 건설적인 태

도인 실패 내성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3]. 학
업탄력성은 학년, 대인관계, 학업성적, 가족, 친구 
등의 지지체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4],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현실적인 상황에서 
낙천적인 성향[5], 주관적 행복감 등도 학업탄력
성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4]. 따라서 학
업탄력성은 전공만족을 통한 학업성취를 고취시
키고[5],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직업영역에서의 성
취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업 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재 양성의 막중
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
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어떠한 학습경험을 공유하
고 배웠는지가 중요해졌다[6]. 즉, 학생이 경험하
는 학습과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측
정하려는 시도로서 학습참여의 개념이 등장하였
고, 대학교육 학습성과의 주요한 지표로 논의되고 
있다[7]. 학습참여(Learning engagement)란 성취
하고자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학생이 교육적 활
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과 심리적 노력, 몰
입의 정도, 교수 및 교우관계, 학습동기 등이 반
영된 학습행동의 결과이며,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적 참여를 하위구성요소로 포괄하는 개념이
다[8]. 인지적 참여는 학습에 대한 심리적 몰입, 
학업적 도전 의지, 지적 도전을 즐기는 태도이며, 
정서적 참여는 학생들이 학교와 수업에서 느끼는 
소속감 등의 감정 상태이고, 행동적 참여는 학교
의 규율 준수와 질문, 토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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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8]. 다시 말해 학
습참여는 학습자를 학업에 능동적으로 몰입하고 
열중하게 만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이라 볼 수 있으며[8], 성공적인 학업성취
와 높은 만족감으로 연결되기에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요인이다[9]. 선행연구는 학업 영역에서 
학습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학습자 개
인의 특성 및 맥락적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학습참
여는 학생의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의 교육 기대수준, 부모의 교육적 지원 그리고 
교사의 지원 등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
습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대학생인 경우 
전공특성, 학업성취 수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심리적 자본, 수업환경 등에 따라 학습참여의 차
이가 있으며, 학습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학습참여 동기가 중요하게 다뤄
지고 있다[11].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의 
시간과 빈도를 높이고, 참여동기와 학습만족도와 
관계에서는 매개역할로 작용하였다[9][11]. 간호
대학생은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참여도
와 학업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보다도 학습참여가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였다[12]. 교수실재감
과 학습성과와의 관계에서는 학습참여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학습만족도를 높이는데, 학습참여의 긍정적
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3]. 그러나 
독립변인으로서 학습참여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
취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매개역할 등
이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나, 학업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차
원에서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
인 노력, 즉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학업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학습참
여와의 인과적 관계 및 직접적 효과를 규명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연구가 필요
하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1990년대
부터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으나[14], 최근에는 간호의 직업
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가 강조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감성지능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성을 이
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지능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4]. 본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감성지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셀프리더십
[15],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16], 소명의
식과 행복감[17],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
[18]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 회복
탄력성,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향상되었
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지능이 이들 변인
들 간 매개역할에 관해 규명된 연구는 부족한 편
이며, 특히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성지능의 하위구성 요소 중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속성이 조절능력이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감성지능의 감정조절력은 회복탄력성의 
감정통제력과 충동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2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
성지능은 조절능력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식별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안락하고 문명화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용한 자질은 집단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고, 반사회적 충동을 억제하며, 스스로 적
절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21]. 이
는 자기조절(Self regulation)을 의미하며, 개인의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행위이고, 목표지향적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21]. 자기조절은 수준
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
위하는데 기여하지만, 결핍시에는 사회적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여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설들이 지지되고 있다[21]. 자기조
절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약물중독, 문제성 
음주, 흡연, 폭식행동, 스마트폰 의존성 등의 개
인적, 사회적 문제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심
리, 정신적으로는 우울, 불안장애, 대인관계 장애 
및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을 경험한다[22]. 또한 
자기조절의 조절 수준에 따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부적응적 행동 및 심리적 문제 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살이나 자해행동 같
은 부정적인 변인과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완충작
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1][22][23]. 반
면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소통과 
협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학과적응 등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4].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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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결과를 종합한다면 자기조절은 개인의 삶뿐만 아
니라 사회적차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할 수 있기에 다양
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
탄력성 및 자기조절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모형으
로 설정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의 참
여 수준과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감성을 조절하
는 감성지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
역할을 파악해보고, 이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어떠
한 역할을 갖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직업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
해서 학업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학습참여와 감성지능 및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 학업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기조절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
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1.3.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
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학업탄
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
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학업탄
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
능을 매개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은 학습참
여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점차 증
가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참여와의 관계와 감성지능의 매개효
과 및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3곳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 
편의모집하여 280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별로 연구에 대한 승
인을 득하고, 연구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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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작
성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참여시 연구대상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
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도중 또는 완성 후 연
구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
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의
사를 즉각 반영하고,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
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
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
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자료화하기에는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277명
(98.9%)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에 대한 근거는 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효값 .05로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산출된 적정 표본수는 166명이었기에,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학습참여 20문항, 감성지능 16문
항, 학업탄력성 29문항, 자기조절 14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2.3.1. 학습참여(Learning engagement)
  학습참여는 Handelsman 등[25]이 개발하고 
You[26]가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참여 척도는 총 
20문항, 3개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참여(9문항), 
정서적 참여(5문항), 행동적 참여(6문항)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참여 성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You[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8
이었다.

  2.3.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Wong과 Law[27]가 개발한 
WLEIS(Wong’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Hwang[2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성지
능 척도는 총 16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자기감

성이해(4문항), 타인감성이해(4문항), 감성조절(4
문항), 감성활용(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874이었다.

  2.3.3.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
  학업탄력성은 Kim[2]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탄력성 척도는 총 
29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학습조절(5문항), 친구
지지(5문항), 자기통제(6문항), 긍정적 태도(5문
항), 과제책임감(4문항), 부모지지(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Kim[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7이었
다.

  2.3.4. 자기조절(Self regulation)
  자기조절 척도는 총 14문항, 2개 하위영역으로 
자기조절(8문항), 협력적 자기조절(6문항)로 구성
된다.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은 Bong 등[29]이 개
발하였고, 협력적 자기조절은 DiDonato[30]이 개
발한 척도로서 An[31]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조절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n[31]의 연구에
서의 자기조절 Cronbach’s α는 .824, 협력적 자
기조절 Cronbach’s α는 .839이었다.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918이었고, 자기조절 
Cronbach’s α는 .914, 협력적 자기조절 
Cronbach’s α는 .91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학습참여, 감성지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
습참여, 감성지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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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Cronbach’s Alpha

Learning

engagement

Cognitive engagement 9 .839

.908Emotional engagement 5 .858

Behavioral engagement 6 .804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4 .872

.874
Other’s emotional appraisal 4 .827

Regulation of emotion 4 .837

Use of emotion 4 .842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5 .840

.917

Peer supporting 5 .889

Self control 6 .790

Positive attitude 5 .842

Task responsibility 4 .835

Parents supporting 4 .823

Self 

regulation

Self regulation 8 .914
.918

Co regulation 6 .910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N=277) 

χ2 df GFI CFI RMR

444.374 84 .817 .829  .040

Table 2. Fit of measurement model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참여 및 학업탄력
성에 미치는 감성지능과의 영향관계,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및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회귀분석의 Process 모형을 활용하고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Hayes[32]는 매개효과 증명이 가능
한 SPSS/SAS/M-Plus macro를 개발 및 보급하
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
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고 기본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였다. 

2.5.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분석 자료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 GFI, 
CFI, RMR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Table 2]와 같이 χ2은 444.374(df=84, 
p<.001), GFI=.817, CFI=.829, RMR=.04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한 
바 AVE값은 .5이상, 개념신뢰도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입증되었다[Table 3].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
을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도 있으며, 설문작성 도중에라도 참여의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
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부호화하여 연
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수집된 자
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즉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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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S.Estimate AVE C.R.

Emotional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1 0.7

0.715 0.882Cognitive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0.993 0.076 0.854

Behavioral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0.992 0.092 0.695

Use of emotion ← Emotional intelligence 1 　 0.386

0.507 0.795
Regulation of emotion ← Emotional intelligence 1.951 0.319 0.784

Other’s emotional appraisal ← Emotional intelligence 1.136 0.208 0.549

Self emotional appraisal ← Emotional intelligence 1.207 0.224 0.534

Co regulation ← Self regulation 1 0.651
0.649 0.786

Self regulation ← Self regulation 1.21 0.107 0.729

Parents supporting ← Academic resilience 1 　 0.427

0.561 0.878

Task responsibility ← Academic resilience 1.478 0.208 0.793

Positive attitude ← Academic resilience 1.653 0.233 0.782

Self control ← Academic resilience 1.112 0.16 0.734

Peer supporting ← Academic resilience 0.839 0.169 0.381

Learning regulation ← Academic resilience 1.33 0.197 0.686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4].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9±7.68세로 25세 이하가 221명(79.7%)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01명(36.5%), 2학년 
102명(36.8%), 3학년 34명(12.3%), 4학년 40명
(14.4%)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업참여도 평
균은 3.96±.86점으로 매우 적극적 81명(29.2%), 
적극적 117명(42.2%)으로 적극적인 성향이 전체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
공만족도 평균은 3.85±.83점으로 매우 만족 62
명(22.4%), 만족 125명(45.1%)으로 만족 성향이 
전체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 108명(39.0%), 국내취업의 용이성 
75명(27.1%),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 44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학습참여의   
 

평균은 3.45±0.58점으로 하위요인 중 인지적 참
여가 3.59±0.6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감성지능의 
평균은 3.84±0.50점으로 하위요인 중 자기감정
이해가 4.11±0.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기조절의 평균은 3.68±0.73점으로 협력적 자기
조절이 4.00±0.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
업탄력성의 평균은 3.85±0.51점으로 자기통제가 
4.09±0.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변인의 왜도는 -.183~.068, 첨도는 -.329~ 
1.696으로 나타나 대부분 변인들은 정규성 검증 
기준인 ±1.96(유의수준 5%)을 초과하지 않아 정
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습참여는 
감성지능(r=.532, p<.001), 자기조절(r=.767, 
p<.001), 학업탄력성(r=.70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자기조절
(r=.503, p<.001), 학업탄력성(r=.717,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은 학
업탄력성(r=.72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
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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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M±SD

Age(yr)

≤ 25 221(79.7)

22.99±7.68

≥ 26 ≤ 29 23(8.3)

≥ 30 ≤ 39 14(5.1)

≥ 40 ≤ 49 14(5.1)

≥ 50 5(1.8)

Grade

1st grade 101(36.5)

2nd grade 102(36.8)

3rd grade 34(12.3)

4th grade 40(14.4)

Participation for 
class 

Very active 81(29.2)

3.96±.86

Active 117(42.2)

So-so 68(24.6)

Passive 9(3.3)

Very passive 2(.7)

Satisfaction for 
major

Very satisfied 62(22.4)

3.85±.83

Satisfied 125(45.1)

So-so 79(28.5)

Dissatisfied 9(3.3)

Very Dissatisfied 2(.7)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or interest 108(39.0)

High employment in Korea 75(27.1)

Recommendation of family 44(15.9)

Others 22(7.9)

Working abroad 18(6.5)

High school record 10(3.6)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N=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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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b SE t b SE t
constant 3.808 .029 132.700*** 1.987 .164 12.151***

Learning engagement .309 .067 4.620*** .402 .036 11.065***

Emotional intelligence .486 .042 11.478***

Self regulation .195 .064 3.061**

Learning engagement×Self regulation .103 .051 2.017*

F 41.837*** 271.247***

R2 .315 .664
*p<.05, **p<.01,***p<.001  

Table 6. Result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Mediating variable b SE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Emotional intelligence .221 .030 .167 .284

Table 7. Indirect effect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variable Self regulation b SE t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Emotional intelligence
-1SD(-.614) .254 .073 3.378** .102 .389
Mean(.000) .309 .067 4.620*** .177 .441
+1SD(.614) .372 .075 4.957*** .225 .520

*p<.05, **p<.01,***p<.001  

Table 8. Significance test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3.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다[33].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Hayes[32]가 제시한 Process 
macro(Model 7)를 이용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감성지능을 통해 학
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참여는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b=.309, p<.001, b=.486, p<.001). 
감성지능에 대한 학습참여와 자기조절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103, p<.05). 
이는 감성지능에 대한 학습참여 효과가 조절변수
인 자기조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의 부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간접효과의 크기는 

[Tabl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접효과의 크기
는 .221, 신뢰구간은 .167에서 .284로 나타나 구
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한 조건적 간접효과 결과 
자기조절의 모든 수준에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
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크기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의 자기조절 수
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54 → .309 → .372). 따라서 자기
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
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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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와 학
업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
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집된 간호대학생 277명의 자료를 통해 진단도
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한 후 최종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문항 평균 3.85점(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34]의 평
균 3.87점와는 유사하고, Kang[35]의 평균 3.69
점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 평균
점수가 4.09점으로 가장 높고, 학습조절은 3.53점
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34][35].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상
황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를 통해 극복하고
자 노력하는 반면, 학습시간과 학습량을 효율적으
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조절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
그램 등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Quan과 Kim[36]이 간호대학생들에게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후 측정한 학업탄력
성 점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PBL수업 참여
자와 강의식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
과, PBL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탄력성 점수
가 향상되어 교수학습 설계에 의한 효과가 입증
되기도 하여[37] 학업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습참여 평균은 3.45점(5
점)으로, Lee와 Han[12]의 간호대학생의 평균 
3.47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인
지적 참여의 평균이 3.59점으로 가장 높고, 행동
적 영역은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 질
문 등의 상호작용의 형태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통한 학습활동에 더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참여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능력을 강화해
야 하고, 학생들 간 상호의견 조율과 통합과정 
그리고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집단으로 구성된 
협력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 Kim과 Kim[11]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는 학생이 수업에서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심리가 향상되어 어려운 과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인지적 학습전략을 
활용한 경우에도 효과가 강화되어,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피드백, 학생의 학습 자기주도권 강화, 심리적 지
지 등의 전략이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
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 평균은 3.84점(5점)
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이해 평균점수가 4.11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측정한 Kim과 Yoo[16]
의 평균 3.76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
역 중 자기감정이해와 타인감정이해가 높고, 감정
활용과 감정조절 점수가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대상자 돌봄 
중심의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수용력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
고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감성지능과의 인과적 또는 영향요인으로서 탐색
이 주로 수행되었고, 이를 증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기
초자료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강
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 실증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조절 평균은 3.68점(5점)
으로 하위영역에서는 협력적 자기조절의 평균은 
4.00점, 자기조절은 3.43점으로 An[31]의 연구에
서 협력적 자기조절 3.86점, 자기조절 3.45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조절은 사회적 맥
락에서 요구되는 자질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기조절 역량과 학습성과 향상에도 도움
이 되므로[31], 바람직한 결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PBL로 설계된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협력적 자기조절과 집단응집력이 유
의미하게 높아졌고,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팀원간 상
호 협력적 활동으로 인해 협력적 자기조절이 더 
많이 요구되었기에[38], 간호대학생들도 팀별 과
제, 발표 등 팀단위의 학습활동과 임상실습과정에
서 팀으로 진행되는 스케쥴과 집담회 등으로 협
력적 자기조절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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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변인
들 간 상관관계 및 직‧간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능, 자기
조절과 학업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
성지능의 경우에는 자기조절과 학업탄력성에 정
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은 학업탄력성
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습
참여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자기조절과 학업탄력
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에 대한 관심
과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자신과 동료학생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도 높은 편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
동을 관리하여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변인 간의 포괄적인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찾
을 수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Shahnazi 등[3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
절과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Lee와 Rho[40]가 제시한 대학생의 자기조절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신
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유
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맥
락적으로 지지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성지능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학습참여와 학업
탄력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ewolde[41]가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과
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고, 
학습참여와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
며,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은 학습참여 정도의 예
측인자로서, 이들 변인 간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유사한 맥락에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학업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에도 스스로 긍정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만
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며, 수업시 질문과 토
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조절 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정
에서 메타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스스
로 통제하는 인지와 초인지적 전략화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42]. 결국 이러한 성향은 학습 
관련 활동에서 자발적 참여를 조절할 수 있는 힘
으로 작동하여 감정적 조절을 통해 자기 동기화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러나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때 자
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대상자의 감정표현, 감성이해, 감성융통이 높을수
록 자기주도적학습 성향이 높았다는 보고한 Kim
과 Yang[4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
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관계에
서 자기조절과 감성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
었다. 즉, 자기조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참여
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Sun과 Rueda[44]에 의하면, 원격수업환
경에서 학습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자기조절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온라인 토
론, 온라인 게시판 참여 등의 활동은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뤄지는 자기조절력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학업 관
련 변인들의 효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
로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 다
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은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
으며, 감성지능의 요인이 학업적 맥락에서 회복력
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응과 인지된 스트레스를 예
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4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 강화와 관련되어 
널리 알려진 개인의 내‧외적 요인 외에도 또 다른 
변인으로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을 검증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학습활
동이 증진되었을 때, 학업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스트레스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학업적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해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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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면 학업탄력성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자들의 학업참여와 감성지능 그리고 
학업탄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조절의 조절
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학업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와 각 변인들 간 인과관계의 분석 및 자
기조절이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 학습참여와 감
성지능을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여러 영역에
서 다양한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려운 학업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의 감정의 변화에도 이해력
을 바탕으로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의료계는 신종바이러스의 출현과 각종 질환으
로 인해 간호의 영역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양적 수요량
은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간
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간호
학과 입학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입학자의 상
당수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소신에 의한 자율
적 선택이기보다는 주변인의 권유나 높은 취업률
에 대한 기대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있다[1]. 그
렇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간호학에 대한 관
심과 확고한 목표의식 없이 방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하
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
과적응이 어려워 휴학이나 자퇴, 또는 전과 등의 
학업 중도포기가 발생하고 있다[1].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
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업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
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J지역 3개 간호학과 학생 277
명을 대상으로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와 이 관계에
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각 변인들의 평균점수는 
학업탄력성 3.85점(5점), 학습참여 3.45점(5점), 
감성지능 3.84점(5점), 자기조절 3.68점(5점)이었
다.
  둘째, 학습참여는 감성지능(r=.532, p<.001), 
자기조절(r=.767, p<.001), 학업탄력성(r=.70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었고, 감성지능은 
자기조절(r=.503, p<.001), 학업탄력성(r=.717, 
p<.001)과 자기조절은 학업탄력성(r=.72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성지능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
타냈다.
  넷째,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관계
에서 자기조절과 감성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 감성지
능과 학업탄력성 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관
계를 확인하였으며, 감성지능을 매개로 하여 학업
탄력성에 영향을 주었고,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기에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자기조절력을 아울러서 강
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
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시하는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3개 대학의 간호대
학생을 임의표집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 것은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지역의 대상자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
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간호대학생
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각 변인들의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성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는 프로



14   정미현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281 -

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학습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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